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◀일본 도쿄 오다이바에 

실물 크기로 전시된 애니

메이션 ‘건담’.

몇 달 전부터 도쿄 오다이바에 일본 

애니메이션 ‘건담’의 주인공 로봇이 실물

크기로 전시되고 있다. 많은 관광객들이 

몰려와 사진을 찍으며 상상속의 산물이 

현실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놀라고 즐거

워한다.
건담은 인간의 신체비율을 거의 그대

로 유지한 채 크기만 커진 소위 ‘인간형 

로봇’이다. 건담 애니메이션을 본 적은 

없지만 그래도 건담과 자쿠 프라모델은 

만들어본 적이 있는데, 늘 느끼는 것이

지만 정말 멋지다!

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신체비율을 유지

한 채로 커져버린 로봇이 실제 가능할까?

간단히 계산을 좀 해보자. 우선 건담

의 키가 대충 사람보다 10배라고 하자. 
(실제로는 좀 더 될 것 같다.) 그렇다면 

같은 신체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

체적은 1000배가 된다.
사람과 같이 유기체가 아닌 금속으로 

만들어진 건담은 체적대비 질량, 즉 밀

도가 물로 만들어진 인간의 그것보다 

훨씬 더 크다. 따라서 질량은 인간보다 

수천 배 무거울 수밖에 없다. 

한 가지만 고려해보자. 바로 머리.

인간의 머리는 단단한데 그 이유는 

키 높이에서 자유낙하했을 때 박살이 

나지 않도록 진화했기 때문이다. 만약 

그렇지 않았더라면 인간 정도의 뇌 용

적을 가진 동물이 직립하여 살아갈 수 

없었을 것이다. 
건담도 마찬가지다. 건담의 머리는 인

간의 해골보다 훨씬 단단해야 한다. 그
렇지 않다면 사소한 사고로도 머리가 

박살이 나서 더 이상 애니메이션에 출

연할 수 없게 된다. 물론 건담의 머리가 

인간의 머리만큼 중요한지는 모르겠지

만 아무튼 적어도 뽀대가 나지 않아 더 

이상 주인공이 될 수 없을 것이다.
인간의 키보다 10배 높이의 예를 들

어, 3000배 무거운 머리가 가지는 중력

에너지는 30000배에 달한다. 그 30000
배의 에너지가 운동량으로 바뀌어 바닥

과 충돌한다면 그 충격은 어마어마할 

것이다. 쉽게 생각해서 5층 높이에서 자

유낙하하는 보통 크기보다 훨씬 큰 강

철 엘리베이터에 깔리는 걸 한 번 상상

해보라.
문제는 그 뿐만이 아니다. 그 30000

배의 중력에너지를 가지는 머리통을 지

탱해줄 목 그리고 그것을 다시 지탱해

줄 몸통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리는 

당연히 인간 정도의 키와 무게에 맞게 

진화한 뼈와 근육의 비율과 비교할 수 

없이 두껍고 강해야만 한다. 문제는 두

껍고 강하면서도 동시에 무게는 무겁지 

않아야 한다는 근본적인 어려움에 봉착

하게 된다. 

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가만히 서있을 

때 이야기다.

이제 이 물건이 움직여야 한다. 빠르

고 강하게. 사실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

라 날아다녀야 한다. 마치 사무라이와 

같이 광선검을 휘둘러 상대 로봇의 목

을 베야 한다.
이제 로봇의 몸체에 대한 요구사항은 

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. 
이상을 생각해보면 사실상 인간 비율

로 거대 로봇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

거나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결론

을 내릴 수밖에 없다. 불행하게도 건담

은 오다이바에 서서 목이 돌아가고 눈

이 반짝이는 정도로만 사람들의 로망을 

충족시켜 줄 수 있는 걸로 보인다.


